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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지칭하여 나라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과연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어떤 미래를 이룩할 찌를 낙관적인 기대보다 염려스러운 기대를 갖는 기성세대들이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의 열방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경향은 “얘국”, “도덕과 윤리”, “예의 범절”, “정조관념” 등을 강조하면 “수구 꼴통 보수세력”이락고 비웃습니다. 초중고 학교에서 도덕이나 윤리 등을 가르치지 않고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애국심을 함양하는 노력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국기에 대한 선서를 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가고 있으며 공식 집회에서 애국가도 부르지 않거나 군중이 애국가를 부를 때에 기립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젊은이들이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결혼의 신성을 강조하는 전통도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인구가 59%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 미혼모로부터 태어나는 인구가 흑인은 75%, 백인은 30%라는 통계도 나와 기성세대의 눈쌀을 찌쁘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국가는 가족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지 정부를 기초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사회는 가정이 기초이고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이었습니다. 독신 가정이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도 두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가치관을 심어주고 함양하는 역할은 교육기관보다 부모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유아 시절부터 맡아 왔는데 그런 어머니의 역할이 심히 약화되고 있음을 염려하는 사람은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공산 주의나 사회주의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쇠퇴시키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상입니다.

어머니는 사회나 나라의 미래를 형성하는 역할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더 강합니다. 최근에 타계하신 바바라 부시 여사는 말했습니다. “사회의 성공은 백악관이 하는 일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확대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번영하려면 가정에서 애국심과 자유의 참 뜻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조지 워싱톤과 애브라함 링컨도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을 강화시킨 분은 자신들의 어머니였다고 술회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한 군 기지에서 운영되는 초등학교에서 학급의 조회 때 국기에 대한 선서의식을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께 항의했습니다. “다른 학교나 다른 반에서는 이런 선서를 하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 선서를 강요합니까?” 그러자 자녀를 가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군복무를 하는 너희 보모들은 이 국기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라에 봉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이 국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미국에 관한 어떤 희망을 너희들은 갖겠는냐?” 학생들의 불평은 즉시로 멎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녀의 가치관을 함양하는 가장 강력한 힘과 영향은 바로 우리의 어머니로부터 나옵니다.  끝
